
■세계경제위기가 독일 지역 생산체계에 미친 영향

2008년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이 47%를 차지하던 독일 경제는 투자 약화와 세계시장 노출로 인

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09년 1/4분기 GDP는 직전 분기 대비 3.8%,

2008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였다(STBA, 2009). 이는 4/4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1970년 사분기

별 GDP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저치이다. 지난 5월경, 독일 정부는 2009년 GDP 감소율을

6%로 예상하였다. 아마도 2009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독일 경제가 가장 취약했던 해로 기억될

듯싶다. 2005년 노동시장 개혁 이후, 실업자 수는 사상 최고치였던 500만 명에서 32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앞서 언급한 GDP 하락과 시차를 두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9년

4월 현재 실업자 수는 360만 명으로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를 단

축근무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서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하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연방노

동청은 2009년 하반기에는 실업자 수가 400만 명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인

5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AZ, 2009).

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어떠한 생

산시스템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는지, 또 어떠한 생산시스템이 가장 회복력이 좋았

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부 신흥 산업 및 회사 규모 패턴을 통해 임시적이나

마 산정해 볼 수는 있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자본재 또는 소비내구재 산업의 경우, 단기적 필

요(needs)를 파악하여 소비시장을 충족시키는 산업들보다 위기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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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산업은 경제주기적 상승세의 영향도 가장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은 소비자들이‘건

강’이라는 가장 기본적 필요에 대한 지출은 잘 줄이려 하지 않아 경제위기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원칙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산업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회사 규모와 관

련하여 독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중반 이래 대기업

만큼 경기불황의 여파를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Borger/Gude, 2009).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비시장 산업이 주도하는 지역 생산시스템은 현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및 화학 산업은 독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 업종이지만

기계공학 관련 대다수 산업이 해외수요의 약화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 산업은 독일

내에서 가장 부유한 바이에른 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

방고용청의 전망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서비스 산업에서 충분한 대체고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

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자를란트 주의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 다른 산업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

기가 어려워 고용 현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FAZ, 2009).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역이 산업 및

회사 규모 조절을 통해 현 경제위기의 여파를 잘 견디어 향후 건전하고 부유한 지역경제로 부상할

는지 알게 될 것이다. 클러스터 관련 저술에서는 1970년대 제3 이탈리아의 산업 구역이 그러하였

듯이 (클러스터 형태의) 지역 생산시스템이 분산된 구조보다 오히려 경제위기 중에 회생할 가능성

이 높다고 주장한다(Piore/Sabel, 1984). 

■실리콘 작소니(Silicon Saxony): 동독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작센 주는 2007년 말 기준 인구 420만 명으로 1990년 동독이 몰락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에 새

로 편입된 주 가운데 최대 인구 조밀 지역이다. 2006년 작센 주의 1인당 소득은 20,815유로로 신연

방주 중(베를린 제외) 최고였으나 독일 전체 평균 대비 26% 낮은 수준이었다(STBA, 2008: 61). 작

센 주는 전자 및 전자공학의 역사가 깊은 곳으로 그 뿌리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 트랜지스터 효과가 발견된 지 불과 4년 후이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지 불과

2년 뒤인 1951년,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은 전략적인 반도체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기술대학(Technical University)이 보유한 주요 노하우와 수직통합적인 대규모 국유회사

>> _19



들의 등장으로 작센 주의 수도인 드레스덴은 이내 동독‘극소전자공학(microelectronics)’산업의 중

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센 지역의 극소전자공학 산업의 발전 정도는

동 산업의 기타 선두 지역들에 비해 5~10년 가량 뒤처져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Plattner 2003;

Silcon Saxony, 2006).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국유기업들

은 신속히 해체되었고 이들 회사의 가치사슬은 분해되어 다각화되기에 이르렀다. 연방정부에서는

작센 지역의 오랜 전자 산업 전통과 관련 과학자 및 엔지니어, 연구개발 인프라, 공급자로 구성된

대규모 전문인력 풀에 기초해 이 지역에 다국적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이후 드레스덴의 AMD사의 첫 반도체 공정설비를 보도하면서 한 미국 저널리스

트가 처음 사용한‘실리콘 작소니(Silicon Saxony)’라는 조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Hornik,

1998).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가 전 IT 지역의 어머니로 여겨지면서 실리콘 작소니는 이제

소위‘실리콘 어디’1)라 불리는 수백 군데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작센 지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된 자금은 120억 유로였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AMD사의 투자액만 하더라도

미화 80억 달러로 이로써 동 지역에 창출된 일자리 수는 약 3,000여 개이다. 이 수치는 AMD사를 신

연방주에 투자한 가장 유의미한 사적 투자기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FAZ, 2007). 이러한 보조금

은 제조업 기반의 급속한 붕괴에 당면하여 자칫 서독으로 이탈할지 모르는 인력자본 등의 기존 역

량 보존과 국제 경쟁이라는 시험에 견딜 수 있는‘핵심 산업’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독일 기업인

Infineon사와(1993; 이후 메모리 칩 부서를 Qimonda사로 분사)을 필두로, 미국에 본사를 둔 AMD

사(1996)와 독일의 반도체 전문기업 Wacker Siltronic사와 같은 대표적 투자자와 함께 공급업체가

따라 들어오면서 지역 생산시스템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로의 통합화가 촉진되었다. 2009

년경, 작센 지역에 위치한 극소전자공학 기업의 수는 약 1,500여개, 종사 인원은 43,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The Economist, 2009), 핵심 반도체 부문은 전문 서비스업체뿐 아니라 공급업체에서

부터 반도체 공정설비를 통한 칩 디자인, 가공, 조립, 응용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로 구성되었다. 

유럽클러스터관측소(European Cluster Observatory)2)는 반도체 산업을 개별적으로 보여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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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산업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2006년 기준 IT 종사인원 16,185명인 드레스덴을 28위

로 꼽았다. IT 부문이 지역 전체 고용의 3.14%를 차지하는 데서 보여지듯이 동 지역의 IT 특화 수준

은 상대적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U 전체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입지계수

(LQ)3)는 2.81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대적 기준에서 볼 때 드레스덴은 전 EU 지역 중 6위를 차지

한다. 2001년 작센 지역의 경제는 15억 유로 상당의 전자부품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작센 주 총수출

중 11.5%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2005년 기준 21억 유로(12.2%)로 늘어났다. 전자 부품은 자동

차에 이어 작센 주의 2대 수출 수익원이다(Ink Dresden, 2006: 23).

연구개발보조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클러스터 개발지원금 규모는 15억 유로이며 이 중 Infineon

사 및 관련 파트너사 지원(반도체 3억개 개발지원) 금액이 2억 5천만 유로이다. EU 규정(regulation)

이 허용하는 신연방주 보조금 규모는 2002년까지의 자본 투자 중 최대 35%까지다. 이후 EU가 확

대되면서 보조금의 향방은 동유럽을 향하였고, 2003년 12.4%였던 보조금 상한은 2007년 11.4%로

낮춰졌다. EU 내 모바일 투자 입찰경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이들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제 더 이상 보조금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뉴욕 주에서는 지난 2007년 AMD

사의 신규 반도체 공정설비에 대해 미화 1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따라서 색소니 주정부 및 지역 산

업 측은 엄격한 보조금 상한 규정 면제를 위해 EU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시작하였으며, 반도체가

전략적으로 유럽 산업 발전의 주요 촉매기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GRUNDIG ET

AL(2008)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작센 주정부가 과거 보조금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논지을 강화하

기 위해 로비를 하였다고 한다.

‘실리콘 작소니’라 불리는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는 2000년 20개 파트너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265개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연계할 만큼 성장하였다. 2008년 회원사 구성을 살펴보면,

공급업체가 48%를, 제조업체(OEM 및 공급업체)가 20%를,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 R&D 센터, 교

육기관이 12%를, 서비스업체가 16%를, 주와 시의 경제개발기관 등 공공기관이 5%를 각각 차지하

고 있다. 전 회원사의 고용인원은 대략 35,000명이며, 비확정적 매출 규모는 약 40억 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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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Saxony, 2009). 또한 클러스터는 상품 견본시 합동 대표를 통한 이벤트 네트워킹, 직업훈련

및 추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 입지 마케팅 및 로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행동을 조직한

다. AMD사, Qimonda사, Toppan Photomasks사 사이의 조기 협력을 위해 2002년

AMTC(Advanced Mask Technology Centre)라는 합작회사가 설립되었다. 3년 후, Fraunhofer

Center Nanoelectronic Technology (CNT)사가 8억 유로의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동 지역

Fraunhofer Society의 9개 응용 연구센터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산업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응용연

구를 추구한다는 Fraunhofer의 목표를 반영하여, AMD사와 Qimonda사에서 1억 7천만 유로를 프

로젝트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독일 칩 제조업체들 또한 드레스덴 기술대학의 나노전자소재연구소

(NaMLab)를 후원하였다. 친환경 녹색 IT로의 집단연구개발 노력은 2008년 연방정부가 주최한 최

고 클러스터 대회(총 상금 6억 유로)에서 작센 지역의 프로젝트 제안서‘Cool Silicon- 실리콘 작소

니의 에너지 효율성 혁신(Energy Efficiency Innovations from Silicon Saxony)’이 1차전을 통과한 5

개 제안서 중 하나로 선택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Kiese, 2009: 40). 반도체 산업의 제품

생애주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단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중요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

발부문 이외에도, 클러스터 회원사들은 협력기관인‘드레스덴 칩 아카데미(Dresden Chip

Academy)’를 통해 합동 교육을 받기도 한다.

색소니 반도체 산업은 지역의 숙련인력 및 전문 R&D 기반시설이 방증하는 오랜 전자공학적 경

쟁력에 기반한 신생 클러스터라 할 것이다. 대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AMD사 및 Infineon사 등의 다

국적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직접적인 분리 신설 및 간접적인 공급업체 유도를

통해 클러스터 성장을 촉진하였다(Matuschewski, 2005: 340). 사회주의 동독의 탄생(1949) 및 몰락

(1989) 이라는 두 차례의 극단적인 체제 변화를 겪었던 극소전자공학 산업은 현재 지역경제 및 고

용의 성장 엔진으로서 다시금 기능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견뎌낸 몇 안

되는 주요 핵심제조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

한 부문으로 급격한 기술변화(소형화) 및 가격하락, 저임금∙고기술 노동 지역으로의 제조기지 이

전, EU 규정의 보조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정부 지원 및 보조금 경쟁 등에 직면해 있다. 실리콘

작소니는 AMD사, Infineon사 등 다국적 기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으

나, 다수 공급업체 유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입성(local embeddedness)은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네트워킹을 비롯해 지역 공급업체, 인적자본 및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의 상시적 향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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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클러스터 정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더욱이 창업 활동

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전체가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려

면 지금까지의 다국적 기업 중심이자 말뿐이었던 클러스터 형성에서 탈피해 지역에 보다 강한 뿌

리를 내리고 현지 자산이 다국적 기업의 주요 경쟁력이 되는‘마샬적 산업지구(Marshallian district)’

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Park/Markusen, 1995; Markusen, 1996).

■위기 및 대응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부분에 칩이 응용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전

히 데이터 가공이라는 원래 목적이 시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자, 자동차,

소비자 가전 및 유무선 통신 산업에 의해 그 수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자본집약

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 2000년 신흥경제의 붐에 힘입어 전 세계적

인 반도체 산업의 수익은 약 37% 증대되었으나, 이듬해인 2001년 29%나 하락하였다. 이는 심지어

최근 예측된 2009년 21% 마이너스 성장치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제품 투자는 판매되기 수년 전

에 결정되므로 주기적인 과잉 공급과 한 달에 최대 30%까지 변동하는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Dunkel et al., 2008 : 23). 2008년 대표적인 한국 반도체업체인 삼성에서만 전년도 대비 90%의 산

출물 성장을 기록하여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재고물량에 일조하였다. 과잉 공급은

각국 정부의 국내 제조업체 지원 또는 모바일 투자유치 노력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 외에

도 세계 경기침체가 수요 둔화에 일조한다면 대폭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2007년 7월

부터 2009년 4월 사이, 기존에 2달러 이상이었던 512 MB DRAM칩 가격은 개당 0.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The Economist, 2009).

세계 금융위기 및 반도체 수요 약화로 인해 드레스덴의 극소전자공학 클러스터는 난관에 봉착하

였다. 드레스덴에 최대 제조기지를 두고 있는 AMD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했으며, 2008년 말에는 몇 개 부서를 없애야 했다. AMD사의 드레스덴 기지 두 곳은 AMD

사의 지분이 3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부 Abu Dhabi 정부의 투자기금으로 조성된 분리 신설 기

업‘Globalfoundries’의 일부가 되었다. 관측통들은 이들 투자 기업의 작센 지역에 대한 투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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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신을 표명했다. 이들은 생산기지가 궁극적으로 걸프만 국가로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2009년 5월, 드레스덴의 AMD 사의 공장 두 곳에서 정리해고 없이 현 수요 둔화 기간

을 가능한 오래 버티기 위해 직원 3,000명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 현지 직원 3,200명의

Qimonda사는 현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으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15

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고, 2008년 12월 추가 신용대출 신청이 거부되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작센 주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Qimonda사의 모회사인 Infineon사가 동

일 금액을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1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단기 신용경색을 겪고 있었

던 Infineon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현금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대신 수요 둔화를 이유로 600명의

드레스덴 공장 직원을 정리해고하였다(Dunkel et al., 2008). 2009년 4월 1일 Qimonda사는 공식적

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일시적으로 공장을 폐쇄하였다. 따라서 기업 회생의 마지막 희망은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외부 투자자 유치일지도 모른다(The Economist, 2009). 작센 주정부는

Qimonda사의 회생에 대해 믿을 만한 견해를 지닌 사적 투자자가 있다면 공동 투자자로서 회사를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Jurk, 2009). Qimonda사의 지급불능 상태는 지역 극소전자공학

클러스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작소니의 클러스터 단체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은 누가 Qimonda사의 분담금을 인수하여 NaMLab, AMTC 또는

Fraunhofer CMT 연구를 합동 지원하게 될지 불확실하다. Globalfoundries사와 Infineon사는 이미

자체 유동성 확보 문제를 이유로 Qimonda사의 분담금 일부 인수를 거절한 바 있다.

■향후 전망: ‘클리스터와의 작별’과‘신규 기술 범주’의 기로에 선

실리콘 작소니

유럽반도체산업협회(ESIA)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은 북미나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최소 2배 이

상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2005~2010년 사이 칩 공장의 누적 수익을 추산한 결과, 한국

이 1억 4천 3백만 유로로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로 꼽혔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지역은 653만 유로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 및 미국의 수익성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비록 반도체 산업이 고도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노동력이 전체 비용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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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 실상 입지의 수익성은 역으로 노동임금이 좌우한다. ESIA 전망에

따르면, 2010년 독일의 시간당 임금은 41유로를 넘어설 것이며, 일본의 경우 거의 40유로대에 육박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노동임금은 한국 8.6유로, 말레이시아

8.3유로, 중국 3.6유로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이러한 경쟁적 열위(competitive

dis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인력과 숙련기술자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 역학에 비추어볼 때, 아무리 기민한 클러스터 정책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럽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붙잡아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은

2000~2007년 사이 15%에서 11%로 줄어든 반면, 아시아의 점유율은 29%에서 48%까지 지속적

으로 늘어났다(Markt & Technik, 2009). 2007년 건설된 반도체 공정설비 40개 중 고작 미국에 3개,

유럽에 2개가 위치한 반면, 반도체 칩의 주요 고객인 PC 및 핸드폰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정부

보조금도 풍부한 아시아 지역에는 35개가 대거 몰려 있었다. ESIA 측은 유로화 평가절상, 타국의

활발한 보조금 지원 및 상기 변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구개발비 지출을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미국의‘반도체설계전문회사(fables)’의 대두를 결과했던 기업가적 풍토의 부재도 한 이유로 포함

되어야 마땅하다. 유럽은 아직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The Economist, 2009). 실리콘

작소니의 명성은 뒤처져 있던 동독에서 일궈낸 경제 기적처럼 보였지만 값비싼 공공사업에 다름아

닌 것으로 판명될는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수익성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

면 실리콘 작소니의‘클리스터’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Dunkel et al., 2008). 

그렇다면 산업적 역학구조와 수십 년 만에 불어닥쳐 자동차 및 소비자가전 산업 등 주요 고객사

에 큰 타격을 입힌 극심한 경제불황의 여파를 이겨내기 위하여 동독의 대표 클러스터가 취해야만

하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주정부의 추가 지원을 위한 로비 활동이 첫 번째 대응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널리 알

려진 대로 파산 위기에 처한 미국의 거대 자동차업체 GM의 자회사인 Opel에 대한 구조자금 지원

으로 이미 손발이 묶인 상태이다. 몇몇 연방주에 타격을 입혔던 Opel사의 위기에 가려진 채, 실리콘

작소니 현지화(localization)는 올 한해 독일 내 주요 정치적 선거가 다수 열리는 관계로 드레스덴 외

부로부터 충분한 정치적∙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산업 중에서 좀더 주요한 산업을

하나 선정하여 지원하는 작소니의 제한적인 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반도체 산업의 EU 보조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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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면제도 상당히 논란적이다. 이는 이미 Hayek(1975)에 의해‘지식의 참칭(pretense of

knowledge)’이라 비판된 바 있으며, 실용주의자들은 한때 독일 고용의 주된 원천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독일 내에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와 핸드폰 제조업의 사례를 상기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안자들은 유럽의 반도체 제조업이 대거 해외로 이전할 경우 20만여 개의 일자리

가 직∙간접적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Markt & Technik, 2009), R&D 부문이 제조업의 기지이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하부 산업의 기술 경쟁력에 연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일례로 전자 및 IT는 자동차 산업 혁신의 약 80%를 이끌어 낸 주역이다. 기업가적 풍토의 부

족 현상 등 시스템적 장벽으로 인해 미국식‘반도체설계전문회사(fables)’로의 전환은 확실히 어렵

겠지만, 유럽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R&D 및 혁신, 고객과의 긴밀한 전략적 관계 등 고유한 경쟁력

을 기반으로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입물(input) 맞춤화(customization)를 위해

제조사-고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모든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오랫동안 아시아 경쟁사에 대규모 시장을 내주었으나 특정 응용제품에 대한 고품질 철강에 대해서

는 여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독일 철강 산업의 모델을 뒤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정보화 시대의

기본 제품이 되었으나 고도로 표준화된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유럽의 마지막 칩 제조업체

Qimonda사가 최초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보이는 바와 같

이 틈새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중단기적인 고용 감축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실리콘 작소니는 동 지역의 탄탄한 R&D 인프라를 활용해 전도유망한 신규‘기술 범주

(technological trajectories)’에 집중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범주에는 최근

동독 경제의 신규 하이테크 분야로 떠오르는 에너지 효율적 IT 혹은 태양전지판 제조가 포함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확산으로, 관측자들은 시장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이들 기술에 달려있다

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벤처 회사들은 아직도 자신만의 시장을 개

척하지 못했으며, 반도체 칩 공장의 폐쇄로 사라지게 될 3,000여 개의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단기

적인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업 종말 시대에 실리콘 작소니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게 해준다. 아마도 실리콘 작소니는‘작소니 솔라 밸리(Solar

Valley)’로 점차 변모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칩 제조업체들에서 분리 신설된 태양광 회사의 수가 상

당하므로 지금까지의 주요 지사공장을 대체할 만한 보다 내생적인 지역개발 경로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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